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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사법연수원, 신규 법조인 양성 방안 심포지엄 
-로스쿨생과 사법연수생에게 내실 있는 법조인 양성교육 필요성 대두돼- 

사법연수원(원장 김이수) 교육발전연구센터는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부

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이사장 정종섭 교수)와 공동으로 고양시 사법연수

원 소강당에서 『법조인 양성의 전환기, 그 대응방안의 모색』이라는 대주제

를 가지고 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.

이번 심포지엄에서 사법연수원 이용구 교수가 ‘신규 법조인 양성의 개선 및 

고용확대를 위한 방안’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. 이어 제1토론세션에서는 

‘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의 법실무교육’에 관해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

원 교수, 권혁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

사(변호사)가 토론자로 나섰다.

제2토론세션에서는 ‘법조인력의 활용’에 관해 김진오 변호사(김앤장), 김철

호 변호사(화우), 변윤석 변호사(로고스), 김병주 변호사(삼성전자), 이병래 

변호사(SK)가 기조토론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 토론이 진행되었다.

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인의 대량배출을 앞둔 법조인 양성의 전환기를 맞이

해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(로스쿨생)에게 더욱 내실 있는 법조인 양

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 시대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실무교

육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사법연수원이 밝혔다.

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, 법무법인과 기업 등 법조인력 수요기관과의 원

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복지를 증대할 

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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